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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배포 시 배포 2026. 8. 25.(화)

최근 돼지고기·채소류 가격 안정세, 
추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5일(화) 연합뉴스 「집에서 구워도 4만원 넘어...삼겹살 밥상물가 

12% 껑충」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상반기 

삼겹살 1인분 상차림 재료비가 10,19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상승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4만 원을 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은 16개 광역지자체의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선·가공식품 등 생필품 판매가격을 격주로 조사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삼겹살, 상추 등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조사 대상 유통업체 수가 많지 않고, 

조사대상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백화점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격 품목별 가격

정보를 확인한 결과, 올해는 전년보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비중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삼겹살 상차림 비용의 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매일 조사하여 제공하는 농산물유통정보

(KAM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겹살 상차림 비용은 7,08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에 그쳤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28,328원 수준입니다.

  * 쌈장은 KAMIS 조사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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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에는 도매시장 출하 확대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추 등 채소류도 작황 양호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8월 삼겹살 

상차림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25.7~8월 7,481원 → ’26.7~8월 7,594원(전년비 1.5%↑, KAMIS)

  농림축산식품부는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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